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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에는 인삼 사포닌이 특효
서울대 안과, 쥐 실험결과 9.4%만 발생 … 식염수는 21.5%

인삼에 들어있는 사포닌 성분을 이용해 백내장을 치료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서울대병원 안과 이진학 교수와 안과 정문선 임상강사, 약대 박정일 교수, 천연물과학연구소 한용남 교수 팀

은 쥐를 이용한 동물실험 결과 인삼의 사포닌 성분이 백내장 발생을 50% 이상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 9월30일 발표했다.

연구결과는 최근 미국에서 개최된 백내장굴절학회와 대한안과학회 춘계학술대회 등에서 발표됐다.

연구팀은 쥐 100마리(실험군 50마리에 대조군 50마리)에 백내장 유발물질(Sodium Selenite)을 주입한 뒤 실

험군에는 인삼추출물을 투여하고 대조군에는 생리식염수를 넣었다.

실험 2주 후 생리식염수를 주입한 쥐들은 평균 21.5%에서 백내장이 발생한 반면 인삼추출물을 주입한 군에

서는 9.4%만 백내장이 발생함으로써 사포닌 성분이 백내장 발생을 절반 이상 줄이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주장

했다.

백내장은 눈 속의 카메라 렌즈에 해당하는 투명한 수정체에 혼탁이 온 상태를 말하는데 안개가 낀 것처럼 

흐릿하게 보이는 증상을 나타낸다.

노화에 따른 노인성 백내장이 가장 일반적이며 50세가 넘으면 거의 모든 사람에게서 조금씩 증상이 나타난

다.

일단 백내장이 발생하면 수술로 백내장이 발생한 수정체를 제거하고 인공수정체를 삽입함으로써 대부분 시

력을 회복할 수 있지만 안약 등을 사용해 비수술적 방법으로 백내장을 치료하는 기술은 아직 미미한 실정이

다.

인삼은 예로부터 눈을 밝게 하는 약품으로 알려져 사용돼 왔지만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된 적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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